B4921               성취감이 주는 기쁨                 18-11-14

제가 몇 사람의 친구들과  매월 한번의 산행을 합니다. 주차장으로부터 3.6 마일의 목표지점까지 올라가는 길은 연령에 상관 없이 힘드는 코스입니다. 저는 30년 간 매주 최소한 5일,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다. 풀 코스 마라톤을 30번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몸과 다리는 잘 단련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나 평지에서 달리는 데에 사용되는 근육과 등산에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보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 보조를 맞춰서 산을 오르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산행을 마치고 나면 평지에서 달린 후 느끼는 근육과는 다른 군육이 아픕니다. 등산화를 신지 않고 보통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면 발도 아프고 심지어는 발톱을 잃기도 합니다. 등산은 쉬운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산은 어떤 운동보다 심신을 잘 단련시키는 운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의 등산 그룹에 새로운 부부가 동참을  했습니다. 보아 하니 남편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부인은 그보다 수년 연하로 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저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표지점을 향하여 산을 오를 때에 그들은 신참등산객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치 비탈길을 잘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한 두번 휴식을  취했지만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등산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약 3시간 반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가져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갔을 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내려  오는 길에  위에서 말씀드린 남편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산길에 주차장을 약 일마일 정도 남겨 놓고 그분은 다리를 절면서 부인에게 의지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등산오신 분이라서 의례히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동행들도 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주차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걷고 있던 그 남편은 사실상 신체 장애자이었습니다. 레이저로 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오른 쪽의 발바닥의 살을 다 마비시켰습니다. 다시말하면 발바닥의 살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바닥에 살이 없고 뼈가 신발에 닿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지에서도 잘 걷지 못했는데 골프장에서 물리치료 겸 골프를 치면서 차차 걷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걷는 일에 상당한 향상을 보았지만 산에 오르리라는 생각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도중에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우리와 산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는 아픈 발을 이끌고 어렵게 한 걸음 한걸음을 옮기면서 감격적인 말을했습니다.


“ 아런 발을 갖고 3.6마일의 높은 산 등성이를 정복하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산행에 힘도 들었고 고통도 심했지만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보다 그 부인이 더 기뻐했습니다.  같이 등산을 한 우리 일행은 아무도 그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음을 몰랐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그가 성취의 기쁨을 우리와 나눌 때 우리 스스로가 격려를 받았고 더 큰 성취를 위하여 노력과 단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모두 일종의 장애자들입니다. 언어장애자 이었고 주류사회와 다른 문화 장애, 피부색 장애, 짧은 이민역사 장애등을 갖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발 바닥 장애인에게 보통으로 보이는 3.6마일의 둥산이 큰 성취로 보이는 것 처럼 우리는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대 광실이 아니라도 가족이 오붓하게 사는 집이 있습니다. 고된 생활 전선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세끼를 먹으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속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평범하게 커 주는 자녀들만 보아도 우리는 성취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상 생활에 성취의 기쁨을 감사하며 더 큰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십시다.  끝

